
일본의 ‘반슈선염산지’에서  

직물 시직 시스템 연구로 ‘하드웨어’ 완성 

일본 효고현(兵庫縣)의 ‘반슈선염산지(播州先染産地)’의 가다야마(片山) 상

점(商店)과 구와무라(桑村) 섬유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‘저(低)코스트, 단

납기, 고품질’이며 환경도 배려한 ‘직물 시직 시스템 개발(織物 試織 system 

開發)’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. 

중소기업의 ‘신소재개발기반기술’의 고도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 연구

개발 등 계획으로 인정받아, 2006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, 

초년도에 목표했던 기본적 하드웨어’를 완성하였다. 2007년에는 소프트 웨어 

개발을 중심과제로 정하고 있다. 

이 시스템의 최종목표는 ‘중국과 같은 수준의 가격이면서 납기는 절반으로 

줄이고 품질은 두배로 향상시킬 것’으로 잡고 있다. 시스템 개발에서는  ①

색사의 잔사(殘絲)관리 시스템 확립  ② 새로운 염색방법 개발  ③ 새로운 정

경기술 개발의 3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. ‘효고현 공업기술센터의 섬유공업

기술 지원센터’와 고베(神戶)대학의 협력을 받으며 연구중이다. 

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계기는, 시직에 시간과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 구

체적인 상담(商談)을 추진해 보지도 못하고 밀려나는 경우가 연달아 생긴 일

이 있었다.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수출이었는데, 최근에는 일본내 상담에서도 

시직의 스피드 업이 요구되고 있다. 그러므로 이 시스템에의 기대가 산지 전

체로 커져 ‘반슈직 중간도매상 협동조합’의 사장회(社長會)에도 현재 추진되



고 있는 시스템의 개요와 개발 진전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.♣ 


